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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 of Renewing God is very important in Korean history and philosophy. There was God of Gaechun 

(opening heaven) in the beginning of nation and there was God of Gaebyuk (changing heaven) in the origin of modern 

age. However, this theme has not been paid attention by scholar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reveal the 

significance of this theme through comparing it with representative thought of renewing God in the world. Maitreya 

in Buddhism, God of revelation, and Demiourgos of Plato are the influential concepts of renewing God. The first two 

are prophecy and the third is a legend. Unlike these, renewing God of Korea is teaching and history. This is a 

perspective on history and a principle of explaining reality. This teaching started from Donghak (Eastern learning) 

and completed at the thought of Jeungsan who said that his teaching was real Donghak. Appearance of 

Moogeukdaedo (the ultimate big tao) is the one of core of teaching of Jeungsan. When there was a death of God in 

the western world, there was a birth of God in the eastern land. This subject is very interesting and unexplored. This 

study, therefore, will be a good starting point to many capable scholars to look into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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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본 논문은 ‘세계변혁의 신’(이 논문에서는 신神 개념을 폭넒게 잡아서 부처도 그 안에 포함시켰다. 어떤 

지존자, 인격적이면서 궁극적인 존재를 신이라는 말에 포섭시켰다)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세계변혁의 신’은 

어느날 갑자기 우리 역사속에 나타나 근대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듯이 이 

새로운 가르침은 동학이라 이름하였다. 그러나 이 민족은 눈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어서 태양빛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세계변혁의 신’이 우리 역사의 물길을 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저 우리 

자신의 문화는 미신이고 사이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눈을 올바로 떠야 할 때가 되었다. 세상사람들이 

 

*본 논문은 2024 년도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학술 연구 지원과 KODISA scholarship foundation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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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주목하며 무언가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주기를 우리에게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부여해줄 수 있는 근본사상은 ‘세계변혁의 신’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세계변혁의 신’이 연구주제로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리고자, 적어도 그 개념이라도 

드러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 2 장에서 먼저 ‘세계변혁의 신’을 간단히 정의하고 

동서사상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세계변혁의 신’ 세가지 유형을 살펴본다. 그리고 3 장에서 한국 근대사에 

등장한 ‘세계변혁의 신’의 기본 골격을 세웠고 이어서 4 장에서 이 신관을 동서양의 대표적 신관 세 가지와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근대사의 ‘세계변혁의 신’의 중요성과 연구가치가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리고 

5 장에서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의 동양과 서양의 사상계에 있어서의 대조적인 상황을 그려봄으로써 우리 

세계변혁신관이 가진 역사적인 무게감을 강조하였다. 결론은 ‘세계변혁의 신’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변혁의 신’이 던지는 ‘개벽’, ‘상생’, ‘무극대도’ 등은 우리의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다.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물이 들어있다. 
 

 

2.1. Definition of Renewing God 
 

세계변혁의 신이란 말 그대로 세계 전체를 혁신시키는 신을 말한다. 인간 세상의 일부분이나 

인간세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체계와 지구의 자연 모두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신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 종교계에서 자주 언급되어온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워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 총체적이며 근본적이다. 신이라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이미지의 존재와, 어떤 인과적 

원리에 의해 변화해가는 것으로 보이는 자연은, 같이 논하기 어려운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대의 

사조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려고 한 ‘이신론(理神論)’도 창조는 신의 역할이며 창조 이후의 

변화는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으로 구분짓고 있다. 그러나 ‘세계변혁의 신’은 자연의 변화와 신의 작용이 

동시에 설명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것을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치를 집행하는 신이 그 이치에 따라 

자연을 변화시킨다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치가 있기는 하더라도 신이 개입해서 그 이치를 넘어서서 

작용을 한다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결국 궁극적 이치는 없고 신이 오로지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세계관으로 귀착할 것이다.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이치 또는 섭리를 집행하는 신만이 

다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기독교의 신관 특히 ‘요한계시록의 신’도 이러한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2.2. Representative Renewing Gods in the World 
 

세계변혁의 신은 동서 사상사의 곳곳에 나타난다. 조로아스터교의 메시아 사상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 

메시아 사상은 서양의 종교와 철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물론이고, 

칸트와 헤겔의 역사철학에도 그 원형적 사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다양하게 많이 해석되어서 많은 종파가 형성되게 하였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신’이다. 그리고 볼테르가 모든 종교의 시원처라고 말하기도 한 인도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의 나라에서 불교가 탄생하였고, 이 불교에서는 하늘과 땅의 혁신과 더불어 이 땅에 낙원을 

세운다고 예시된 ‘미륵부처’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 고대로 가면 서양철학의 실질적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플라톤이 『정치가』에서 언급한 ‘데미우르고스’가 있는데, 세계변혁의 신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면모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조선말 가난한 선비의 처지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유학이념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조선사회를 흔들어 깨운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에 의해 제창된 ‘개벽을 

집행하는 신으로서의 상제’가 있다. 여기서 동학이 언급될 때는 넓은 의미의 동학으로서 수운의 동학과 

참동학을 표방한 증산사상이 함께 설명될 것이다. 2 장에서 앞의 세 가지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3 장에서 

동학의 신관과 개벽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2.1. Maitreya in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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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은 산스크리어로 ‘마이트레야’이며 마이트레야는 『베다』에 등장하는 태양신 ‘미트라’에서 변화되어 

나온 말로 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이라는 말은 태양이 떠올라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혀주는 

것과 같이 세상을 어둠의 시대에서 밝음의 시대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는 자씨(慈氏)라 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그 자체인 존재라고도 일컬어진다. 미륵불은 도솔천의 천주(天主)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미륵상생경」은 이렇게 전한다. “여기가 바로 도솔천이고 도솔천의 부처님 이름이 미륵이시니, 

그대는 마땅히 귀의해야 하리라.”(Lee, 1996) 도솔천은 개인주의적인 수행자나 세속주의자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中의 자리를 지키는 곳으로, 보살이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가 되기 전에 머무르는 하늘로 

잘 알려져있다. 석가모니도 인간으로 환생하기 이전에 도솔천에서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머물렀다고 

전한다. 

 미륵불과 석가불의 분명한 차이점은 석가불이 출현한 시대는 모든 부분에서 탁하고 오염된 세계였으나, 

미륵불이 출세할 세계는 자연환경과 세계 조직과 문화 그리고 구성원인 인간들이 전부 낙원세계에 걸맞게 

맑고 깨끗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미륵대성불경」에서 미륵불은 이렇게 말한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 탁한 악세[五濁惡世]에 출현하시어 가지가지로 꾸짖고 채찍질해 

주시며 그대들을 위해서 법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으므로 다만 오늘날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내세의 인연만을 심어 주시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이제 그대들을 거두어 교화하는 

바니라...그때의 중생들은 부모와 사문과 바라문을 알지 못하고 도와 법을 알지 못하며 서로 헐뜯는 마지막 

세상[刀兵劫]이 가까워오는 때여서...오역(五逆)의 죄를 한없이 지어 고기 비늘처럼 죄가 잇달아 붙어 있지만 

잠깐도 싫증내는 마음이 없으며, 구족(九族)과 친척 사이에도 서로 구제하는 일이 없는 말세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거룩한 방편과 깊은 자비심으로 괴로움이 들끓는 저 중생계에 들어가시어 화평한 

얼굴과 자비한 모습을 나투시고 묘한 지혜와 실다운 말씀으로 내가 장차 그대들을 제도할 것을 미리 보여 

주시었느니라.”(Lee, 1996) 

 

위의 인용문을 보면 석가불이 활동한 시기는 “서로를 헐뜯는 마지막 세상이 가까워오는 때” 또는 

“말세”였다고 하며, 석가불의 교화는 미륵불의 교화를 미리 보여주고 예고한 것이라고 기술되어있다. 

석가불이 법의 씨를 뿌렸을지언정 세계가 실제로 구원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세상은 더 나빠져 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륵래시경」에는 “미륵불이 나오려고 할 때에는 지금 이 사바세계 안의 땅과 

산에 있는 초목은 다 타버리고 사바세계 땅의 둘레가 60 만 리며”(Lee, 1996)라고 하여서, 미륵불 출세 바로 

직전에 세계가 불에 의한 큰 재앙을 거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정작 미륵불이 세상에 나오는 때에는 

자연과 문명과 인간들 개개인이 다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는 것으로 쓰여있다. 

 

“기후가 화창하고 계절의 절기가 알맞으므로, 사람들의 백여덟 가지 걱정거리가 없어지며 

탐욕·성냄·어리석음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고르리라.”(Lee, 1996) 

“그때에는 사해(四海)의 수면이 삼천 유순이나 줄게 되고 염부제(사바세계)의 땅은 길이와 폭이 일만 

유순이나 되며, 거울처럼 평평하고 깨끗하리라.”(Lee, 1996) 

“온 세상이 평화로워 원수나 도둑의 근심이 없고 도시나 시골이나 문을 잠글 필요가 없으며 늙고 병드는 

데 대한 걱정이나 물이나 불의 재앙이 없으며 전쟁과 굶주림이 없고 짐승이나 식물의 독해가 

없느니라.”(Lee, 1996) 

 

미륵불이 나타나 교화하는 세계는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다. 날씨와 기후가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살기에 딱 알맞아졌고 땅도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평탄해졌다. 그리고 양거(穰佉)라는 법왕이 

있어서 세계를 무력을 쓰지 않고 통일하여 일체의 전쟁이 종식되고 자유와 평화의 정치질서가 실현되어 

있다 (Lee, 1996). 또한 각 개인의 마음이 밝아 번뇌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깨끗한 마음의 바탕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미륵불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대중들을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3 회의 설법을 

행함으로써 이 세계를 완전한 광명세계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다 (Lee, 1996). 

이것은 미래에 대한 석가불의 예고이다. 이 내용에는 미륵불이 세계전체를 직접적으로 변혁시킨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석가불의 활동 이후에도 세계가 계속 더 안좋은 상태로 흘러가다가 어떤 큰 

불의 재앙을 거치고서 새로운 낙원시대가 펼쳐지며 그 때 미륵불이 출세하여 세상을 광명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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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시킨다는 흐름을 잡을 수 있다. 미륵불은 그 새 시대의 교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부처의 논리는 

자연과 세계를 다스린다는 개념은 부족하고 다만 인간 각각의 마음을 밝혀준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륵불이 새로운 자연과 문명질서를 열어놓는다는 논의까지는 펼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보게 된다. 

 

 

2.2.2. God in the Revelation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삼위가 일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신약』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절을 그 구절에서 얻어지는 의미 그대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예수는 

아버지 하느님을 말하였고, 「요한계시록」에는 아버지 하느님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고 직접 몇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 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the Bible) 

“그 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이어서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the Bible) 

 

요한이 받는 계시의 정점에 있는 보좌에 앉은 신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기존 개역한글판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 바로 세계변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말한다. 신이 등장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선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구절들이 짧지만 세계변혁의 신의 모습을 극명하게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다시 태어남은 신의 자의적인 행위로서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님을 

드러내주는 구절들이 있는 데, 바로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the Bible)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the Bible)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the Bible)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여라.” (the Bible)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the Bible)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the Bible) 

 

때가 찼다는 표현에서 세계가 흘러가고 급격한 변화를 겪는 데에는 시간 도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이 임의로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수에 따라 집행한다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것은 추수함으로 표현된다. 추수란 씨뿌리고 기른 후에 최종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행해진다. 

그렇다면 지금은 씨뿌려진 것이 길러지는 시기이고 앞으로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분간되어 

알곡이 추려질 것이다. 이 알곡을 추리는 것은 세계변혁과 함께 이루어진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마귀에게도 자신의 때가 있다는 것이다. 추수하기 직전까지가 마귀의 때인 것이다. 마귀들에게 활동의 

자유가 주어진 때는 씨뿌리고 길러지는 시기이며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의 때가 끝나게 된다. 이런 구절들의 

내용들로 볼 때, 신이 인간 세상에 가하는 행위는 어떤 시간의 법칙 또는 섭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정확한 때는 알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예수도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the Bible)라고 말하였다. 

그 때에 당도하여 일어나는 세계변혁은 큰 재앙의 모습을 하지만 그 귀결점은 땅 위에 낙원이 건설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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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the Bible) 

 

이러한 요한이 받은 계시 내용은 예수가 가르친 주기도문의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the Bible)와 그대로 상통한다.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세계변혁의 신’은 인간들 또는 인간세상을 씨뿌리고 길러서 추수하는 존재로서 

어떤 시간변화의 도수에 맞추어서 추수 때가 되면 세계 대변국을 일으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고 이 땅에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2.2.3. Demiourgos of Plato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티마이오스』와 『정치가』를 보면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등장한다. 

『티마이오스』의 신은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면모가 웅장한 스케일로 잘 그려져 있고, 『정치가』의 신은 

‘세계 변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데미우르고스는 우주와 인간세계를 창조하였으며, 인간세계의 

역사에 개입하여 대변혁을 일으켜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하는 존재다. 소크라테스가 재판정에서 자신은 

신에 의해 보냄을 받았고 신의 인도를 따라 살아왔다고 말한 그 신을 데미우르고스라고 본다면 

데미우르고스는 역사의 현장에 위인들을 내려보내고 그들의 삶을 이끄는 존재도 된다고 하겠다. 

 『정치가』를 보면 젊은 소크라테스에게 ‘왕도적 치자’에 대해 설명하던 한 손님이 한 가지 신화를 이야기 

한다. 그 이야기에는 이 우주가 반대되는 두 가지의 운동을 교대로 반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우주의 운행이 때로는 지금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때로는 반대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네...그 

때 그것 안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보아야만 하지...그때 그밖의 생물들의 

엄청난 파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더 나아가 인간들 가운데서도 소수의 어떤 부류만이 

살아남았네.”(Plato & Kim, 2000) 

 

우주는 꼭 낮과 밤의 변화처럼 정반대적인 운동을 번갈아서 하며, 그 운동의 전환이 일어날 때는 큰 재앙을 

동반하여 많은 생명체들이 희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순환의 변화가 단지 자연의 정해진 법칙에 의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우주가 한때는 다른 신적인 원인에 의해 인도되며, 그래서 다시금 생명을 덧붙여 갖게 되고 

데미우르고스한테서 불사를 회복하지만 그러다가 방치될 때에는 우주는 스스로 나아가며, 그와 같은 적기에 

방치됨으로써 가장 작은 발판에 올라서서 가장 크고 가장 균형잡힌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회전들을 되돌린다는 것이네.”(Plato & Kim, 2000) 

 

그러니까 한 번은 신이 직접 개입해서 신이 불사의 생명을 부여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한 번은 신이 

우주를 방치해서 우주가 스스로 자기 변화를 만들어서 그 전과 반대적인 성격의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이 직접 개입하는 변화와 신에게서 방치된 변화 두 가지의 운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신이 

개입하여 불사의 생명이 부여되는 시기는 크로노스의 치세라고 하며, 지금은 세계가 신에게서 방치된 

시기인데 이를 제우스의 치세라고 말한다. 이것은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에서 과거의 황금시대는 

크로노스의 치세였다고 말한 내용과 연결된다. 『정치가』에서 크로노스 치세의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된다. 

 

“크로노스의 자손들이, 그들은 많은 여가와, 비단 인간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짐승들에 대해서도 말을 

통해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짐승들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교제하면서 모든 자연에서 

특유의 능력을 지닌 것이 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어떤 것을 지각했는지를 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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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요즈음 사람들보다 행복에 관한 한 몇천 배 

능가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네.”(Plato & Kim, 2000) 

 

크로노스 치세의 사람들은 동물과도 소통하고 다른 많은 이들과 소통하여 다른 이들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지혜들을 철학을 위해 사용하여 지극한 행복의 상태에서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우주의 순환변화에서 ‘우주의 키잡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데미우르고스가 변혁의 

신으로서 등장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그것은 우주가 신에게서 방치되어서 자기 스스로 회전운동을 

해나가는 그 시기가 다 끝나가는 지점이다. 우주는 신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무질서가 극에 달해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고 자멸의 벼랑끝으로 달려나가게 된다. 그 극한 위기의 순간에 

신이 등장하여 우주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고 근원으로부터의 새로운 질서를 지어낸다. 

 

“세계가 키잡이한테서 떠나게 되면 그것은 방임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가장 훌륭히 

조종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것 안에 점점 더 망각이 생겨 옛날의 부조화의 상태가 지배하게 되고,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면 그게 만개하게 되어 선한 것들은 적지만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혼합됨으로써 

그것과 그것 안에 있는 것들의 파멸의 위험에까지 이르렀네. 그리하여 그때에도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신은 

그게 혼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폭풍우를 만난 상태에서 소란에 의해 해체되어 닮지 않음의 무한한 

바다에 가라앉지 않을까 염려해서, 다시금 그가 키들의 자리를 차지해 병들고 해체된 것들을 자신에 의한 

앞선 회전으로 돌림으로써 조종하고 또한 바로 잡음으로써 세계를 불멸하고 늙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네.”(Plato & Kim, 2000)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신은 세계가 스스로 굴러가도록 방치한다. 그런데 세계는 물질의 성질로부터 오는 

무질서의 영향을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강하게 받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파멸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신은 그 

순간에 세계에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빛으로 충만한 새 시대를 열어놓는다. 이러한 형태의 대순환론은 

엠페도클레스의 순환론과도 유사하다. 세계는 미움이 지배하는 시기와 사랑이 지배하는 두 시기로 나뉘고 

미움이 지배하여 분열이 가중되어가던 시기의 끝에 사랑의 힘이 등장하여 조화와 통일의 정신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러한 구도는 「요한계시록」의 마귀의 때와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는 때와도 

유사성이 있다. 

플라톤의 우주관과 신관을 지금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지금은 우주가 신에게서 방치되어 있는 제우스의 

치세라고 볼 수 있고, 무질서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3. Commonimity of Renewing Gods 

 

앞에서 살펴본 세가지 신관을 보면, 세계를 혼탁한 시기와 지극히 정화된 시기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오탁악세의 때에 등장한 석가불은 교화를 펼치긴 하지만 계속 더 악해지는 역사의 

흐름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미륵불은 극적인 변혁을 통해 맑고 투명해진 세계에 등장하여 

전방위적인 모든 면에서 해탈한 지상의 극락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에서는 세계가 

마귀가 활동하는 때와 하느님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때로 나뉜다. 예수의 구원활동도 

세상이 악에 물들어 있는 현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오히려 악은 더 깊고 강렬해진다. 결국 근본적인 변화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일어난다. 그때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청산되고 인간세상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낙원세계로 변화한다. 플라톤의 우주관은 세계가 두 시기로 나뉜다는 것을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드러낸다. 세계변화를 신에게서 방치되어 세계가 스스로 운동하며 무질서가 증가하는 시기와, 신이 직접 

개입하여 세계에 불사의 생명을 불어넣고 평화가 깃드는 황금시대 두 시기로 구분하며, 이러한 변화는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불가에도 ‘성주괴공’이라 하여 순환적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낮과 밤처럼 규칙적인 역사변화에 대한 논의로까지 구체화되지는 않는다. 「요한계시록」에는 

인간세상에 대한 신의 역할을 농사짓는 농부에 비유하고 추수의 때를 말하기 때문에 사계절의 

자연변화법칙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일환론(한 번의 큰 순환)으로 귀결되고 

계속 거듭되는 순환론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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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세가지 다 자연의 변화의 때가 있고, 극명하게 갈리는 두 시기가 있으며, 그 시대전환의 순간에 

어떤 절대적 존재가 등장하며 자신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은 새롭게 열린 광명시대의 주인이 

된다. 그 광명의 새 시대는 저 허공의 상상의 나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공간에서 실현된다. 

 

 

3. Renewing God who Appeared in Korean Modern History 

 

조선말에 등장한 동학은 500 년간 유교이념의 독주로 인해 심각하게 경직된 조선사회를 흔들어 깨웠다. 

동학의 태동은 조선을 넘어 삼국시대 이래 2000 여년 역사동안 외래사상에 잠식되어 본연의 자태를 계속 

잃어왔고 결국은 그 생명력이 거의 소진된 한국의 고유정신을 다시 일깨운 기적과도 같은 파천황적인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동학은 수운 최제우가 우주최고신인 상제上帝(천주天主, 한울님)와 직접 문답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최고신과의 문답이 모든 동학사상과 활동의 원천이다.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수운과 상제의 문답사건이 중심주제가 되어 전체내용을 관통하고 있다. 동학에 등장하는 상제는 세계변혁의 

신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참동학임을 표방하는 증산사상에서는 세계변혁의 신이 도달할 수 있는 절정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3.1. Main teaching of Donghak (Eastern learning), Sichunju (Subserving God) 

 

수운이 최고신인 상제上帝와 문답을 함으로써 시작된 동학의 핵심 가르침은 각각의 종파와 각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기존의 지배적 해석에 구애받지 않고 원전에 입각해서 그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상학적 태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동학하면 인내천人乃天을 말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큰 곡해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 어디에도 ‘인내천’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경전에 그런 용어 자체가 

없다. 그러나 “동학의 핵심 가르침은 시천주侍天主다.”라고 한다면, 동학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천주天主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 수운은 

자신이 만난 최고신을 천주, 상제, 한울님 등 다양하게 호칭하였는데, 수운이 그 최고신을 음성으로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최고신이 스스로를 일컬은 호칭은 상제上帝였다.(수운이 최고신으로부터 받아내린 주문은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不忘萬事知”였다. 그리고 수운은 자신이 직접 지은 

『용담유사』에서 ‘한울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고 있다.) 

 

驚起探問則 曰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놀라 일어나 물어보니,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상제라고 

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Choi, 1996) 

 

수운이 만난 신은 수운 자신 내면의 본성의 소리같은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나를 상제라고 일컫는다는 

것은 ‘나를 상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속에서 불러왔고 제천행사를 거듭거듭 거행해왔다’는 의미다. ‘네가 

상제를 모르느냐’하는 말은 ‘나는 그 만큼 역사적인 존재이고 네가 유가와 도가의 경전들을 통해서 접했던 

그 존재’라는 뜻이다. 상제의 이 첫 일성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각 사람이 다 상제다. 동물도 식물도 다 

상제고 한울님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일원론적 사고 일변도로 무조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예수를 다른 인간들과 분리시켜서 그만이 

신의 아들인 것으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신 자체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원론적 사고와 대조적인 것으로, 

두 가지의 치우친 사고방식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경전의 이해와 적용은 원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실제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서 통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전제와 

편견, 경향성을 적용해서 내용과 의미를 왜곡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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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운이 상제를 우주의 조화옹 또는 통치자로 인식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의 말 “曰然則西道以敎人乎 

묻기를 ‘그러면 서도西道로써 사람들을 가르칠까요?’”(Choi, 1996)에서도 나타난다. 지금 말로 쉽게 하면 

‘천주교를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까’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수운은 상제를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정황이 천주교가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는데 신앙대상을 

상제로 번역해서 퍼뜨리고 있기도 하였다. 수운 이전에 다산 정약용은 천주교의 영향으로 유가서적의 

상제를 새롭게 인식하여 상제의 인격성과 주재성을 부각시키는 사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수운의 위 

물음은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운이 자신이 만난 신이 ‘서교에서 

말하는 상제인가’라고 생각한 것이 그냥 그때 잠깐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曰與洋道 無異者乎 曰洋學 如斯而有異 如呪而無實 然而 運則一也 道則同也 理則非也 

묻기를 “서학과 더불어 다른 것이 없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양학은 이와 같으나 다름이 있고, 비는 

듯하되 실지가 없느니라. 그러나 운인 즉 하나요, 도 즉 같으나 이치인 즉 아니다.”(Choi, 1996) 

 

수운은 동학이 서학과 운運이 하나이고 도道가 같다고 하였다. ‘운’은 ‘때’나 ‘시간대’로서 바로 ‘새 시대가 

열리는 대변혁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도는 천주를 모시는 가르침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동학이나 

서학이나 그 핵심은 ‘천주를 모셔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합쳐서 말할 수 있다. 수운은 

본주문本呪文인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不忘萬事知’ 에서 천주의 주主를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주主’라는 것은 존경하여 부모와 같이 섬기는 것이다”(Choi, 1996)라고 풀이하고 

있다. 천주님을 인간들은 자기 부모와 같이 섬기고 모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운은 실제로 상제로부터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명을 받기도 한다. 

 

上帝又曰 汝吾子爲我呼父也 先生敬敎呼父 

상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라.” 선생이 공경스럽게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라고 불렀다 (Yoon, 2012). 

 

수운이 실제 체험한 내용과 가르친 바를 보면 상제(천주, 한울님)는 결코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일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는 이런 구절을 보고도 어떻게 인내천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해석자들이 사인여천事人如天, 양천주養天主, 향아설위向我設位 등을 주장한 최시형의 생각을 이어받아, 

손병희가 주장한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연결시키는 데 쓸만한 몇 개 구절을 살펴봐도, 역시 인내천이 

도출될 수는 없다. 「논학문」의 “吾心卽汝心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니라.” 이것은 상제께서 수운에게 

도를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고 널리 도를 펴면 수운으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겠노라고 격려한 

내용의 일부이다. 그런데 이 구절로 어떻게 수운이 곧 상제가 되고 모든 인간이 상제가 되겠는가? 그리고 

『용담유사』 중 「교훈가」의 “운수야 좋거니와 닦아야 도덕이라. 너희라 무슨 팔자 불로자득不勞自得 

하단 말가. 하염없는 이것들아 날로 믿고 그러하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었어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捨近取遠 하단 말가.” 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네 몸에 모셨으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닦아서 한울님을 직접 체험해야지 수운 선생에게 의존하여서 

선생만 바라보고 스스로의 수련에 게을러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말이다. 이것은 각자가 모두 한울님이라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용담유사』 「교훈가」에는 “천상에 상제님이 옥경대玉京臺에 계시다고 보는 듯이 

말을 하니 음양이치 고사하고 허무지설 아닐런가. 한나라 무고사巫蠱事가 아동방 전해와서 집집마다 위한 

것이 명색마다 귀신일세 이런 지각 구경하소.” 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당시 깊은 이치가 없이 세속화 

되고 타락한 무속의 일부 행태를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지, 이 문구를 가지고 수운이 최고신인 상제의 

존재를 부정한다고까지 해석할 수 없다. 수운은 『용담유사』 중 「안심가」에서 두 번이나 

“호천금궐昊天金闕 상제님”을 외치고 있다 (호천금궐 상제님도 불택선악 하신다네, 호천금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보냐). 거룩한 하늘의 황금 궁궐에 임어해 계신 상제님을 알고 체험해야 한다는 내용이 거듭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속적인 것과 관련해서 비판한 한 구절만 가지고 수운이 최고신으로서의 

상제의 위격을 부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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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운이 말한 상제(천주, 한울님)는 천지조화를 쓰는 최고신이며 수운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수운은 무엇보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동경대전』의 첫 머리인 「포덕문」의 첫 

구절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盖自上古以來 春秋迭代 四時盛衰 不遷不易 是亦 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 

愚夫愚民 未知雨露之澤 知其無爲而化矣 

상고로부터 지금까지 봄과 가을이 서로 갈아들고, 네 계절이 성과 쇠에 의하여 바뀌는 것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역시 한울님 조화의 흔적이 천하에 밝게 나타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며, 다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 뿐이다 (Choi, 1996). 

 

 

3.2. Theory of Gaebyuk (Great opening of heaven and earth) of Early and Later, and Sangje (the 

supreme God) who is Gaebyukjang (the ruler of Gaebyuk) 

 

수운은 자신이 만난 신을 상제, 천주, 한울님 등의 다양한 호칭으로 부름으로써 그 신이 유가와 도가, 

서교, 민족 고유의 신앙 대상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의미의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각 종파, 지역에서 

받드는 절대자가 그 문화와 사상의 차이 때문에 호칭과 속성이 다를지라도 사실은 같은 한 분을 각자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체험해온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높게 평가하지도, 서교가 동학과 같은 도道인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한울님이란 호칭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한울님의 개벽과 관련한 말씀을 수운은 이렇게 전한다. 

 

“한울님 하신 말씀 개벽후 오만년에 네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이후 노이무공勞而無功 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의 집안 운수로다.”(Choi, 1999)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Choi, 1999) 

“무극대도無極大道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로다.”(Choi, 1999) 

 

『용담유사』 곳곳에 ‘개벽’이란 용어가 나오지만 이 세 구절이 개벽시간론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들이다. 

위 세 구절을 적용하면 이렇다. 개벽이 지금으로부터 5 만년 전에 있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개벽이 

일어난다. 그 새로운 개벽으로 열린 새 세계가 5 만년을 내려간다. 이것이 보통 선천개벽, 후천개벽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운이 선천先天, 후천後天이란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 그리고 수운이 선천개벽 후의 세상과 

후천개벽 후의 세상이 어떠한 질서로 이루어져있는지 밝히지도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증산사상에 들어가야 

나오는 것이다. 다만 “만고 없는 무극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천年淺해서 억조창생 많은 

사람 태평곡 격양가擊壤歌를 불구에 볼 것이니 이 세상 무극대도 전지무궁傳之無窮 아닐런가”(Choi, 1999)라 

하여, 개벽 후에 무극대도에 의한 태평시대가 펼쳐질 것이란 걸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개벽은 천개지벽天開地闢의 줄임말이다. 개벽은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동학의 개벽사상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인 천지변혁에 대한 부분은 빠지고 정신이나 

사회를 크게 개혁하자는 데만 쏠려있는 면이 있다. 이돈화의 정신개벽·민족개벽·사회개벽이나 원불교의 

물질개벽·정신개벽이 그러한 예이다. 

개벽의 기본과 전체 의미를 견지하면서, 선후천개벽론의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만나고자 

한다면 증산사상으로 들어서야만 한다. 증산 강일순은 자신의 신원을 수운에게 계시한 바로 그 상제라 하고 

동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되었다고 밝힌다. 이러한 선언이 진실이냐를 떠나서 

필자는 ‘세계변혁의 신’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사상적 함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의 가르침과 행적을 

집대성한 『도전道典』에는 ‘세계변혁의 신’을 세 글자로 간명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다. 

 

“시속에 어린아이에게 ‘깨복쟁이’라고 희롱하나니 이는 개벽장(開闢長)이 날 것을 이름이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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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開闢은 자연의 변혁을 말하는 것이고 장長은 그 변혁을 주관,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인격적 존재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벽장’은 ‘세계변혁의 신’을 가리킨다. 플라톤이 말한 ‘질서를 부여하는 

신(키잡이)’, 「요한계시록」의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신’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증산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역할이 개벽장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와 신의 활동이 조화되어 있는 표현이다. 

자연의 이치를 믿을 것이냐 신의 존재를 믿을 것이냐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는 신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신의 활동은 자연의 이치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신이 자연의 이치를 

주재主宰한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이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둘 다 

긍정되는 것이다. 

증산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계의 변화는 순환의 길을 가는 것인데, 전반부 5 만년을 선천, 후반부 시간대 

5 만년을 후천이라 명명한다. 선천을 지배하는 질서가 상극이고 후천을 지배하는 질서가 상생이다. 후천 

상생의 질서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도가 세상에 나옴으로써 후천이 상생의 세계가 된다. 이 

상생의 도道가 나오게 하는 그 정점에 상제上帝가 계신다. 

 

“나의 도는 상생(相生)의 대도이니라. 선천에는 위무(威武)로써 승부를 삼아 부귀와 영화를 이 길에서 

구하였나니, 이것이 곧 상극의 유전이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善)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大仁大義)의 세상이니라. 선천 

영웅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에는 선으로 먹고살리니 죄로 먹고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살 도수(度數)를 짜 놓았노라. 

선천은 위엄으로 살았으나 후천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선천의 운運 또는 질서가 상극相克이라는 것은 서로 이겨야 되는 구조라는 것, 경쟁의 세계라는 것이다. 

모든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자연환경과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며 다른 

집단과 힘의 우위를 겨뤄야 된다. 세계를 이끄는 변화의 원리가 분열이므로 역사의 진행은 개별화, 전문화, 

세분화가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근원에서 멀어져가는 변화이기 때문에, 순수직관이 살아있는 영적 

사회에서 물질적 의식이 커가면서 영적 의식을 압도해가는 쪽으로 세상은 흘러간다. 이에 비해 후천의 

운運은 상생相生이다. “선善으로 먹고 산다”는 표현처럼 상생이란 남들이 잘 되도록 살려야 내가 살 수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남이 잘 되도록 하는 만큼 내가 잘 되는 사회, 그 사회는 경쟁이 있다면 남이 잘 되도록 

돕는 경쟁이 있을 것이다. 남이 잘 되게 하는 만큼 내가 높은 지위를 얻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덕德을 키우기 위한 

공부에 항상 전념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불만도 딱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증산은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라고 

하여, 역사의 발전에 사계절의 원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큰 가을’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 크게 네 마디로 나뉠 수 있고 각 마디에 사계절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지의 만물 농사가 가을 운수를” 맞이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만물 농사’에서 나타나듯이 ‘농사’의 개념 

또한 여기에 적용이 된다. 이것은 어떤 목적성을 가진 순환의 변화인 것이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큰 

봄과 여름이 선천의 시기이고, 큰 가을, 겨울이 후천의 때라고 할 수 있다. 해방후 1946 년에 우주일년 

도표가 처음 그려지고 1981 년 『증산도의 진리』 출간 이후 체계화되어온 증산도 사상에서는 우주의 

일년은 129600 년이요, 봄, 여름 선천이 5 만년, 가을이 5 만년, 겨울이 약 3 만년으로 겨울은 과학에서 말하는 

빙하기에 해당한다고 정립하였으며, 많은 과학적인 자료들로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서 상극相克과 상생相生이란 두 용어야말로 시대변화를 읽어주는 핵심열쇠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을 상극의 투쟁장으로, 상생의 낙원으로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물론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일 것이다. 인간들이 자신의 심법과 사상에 입각해서 상극으로 살거나 상생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 하여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세상이 상극으로 돌아가거나, 상생으로 돌아가는 근본원인은 자연에 

있다. 자연이 운행하는 틀, 체계가 상극을 조장하기도 하고 상생의 터전을 열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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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에는 천지도수와 음양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라...후천에는 항상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니 

편음편양(偏陰偏陽)이 없느니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이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 (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자연을 단순히 3 차원에 국한한 물질성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인 기氣의 측면에서 보면, 선천의 천체 운행은 

분열의 기운에 따른 것이고 분열의 기운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운을 받아 태어나고 자라는 

인간과 만물은 본질적으로 상극적인(치우치고 부족한) 체질로 태어나고 상극적인(편협하고 투쟁적인) 사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상극의 환경속에 살면서 고통을 숙명으로 알게 되었고 비극에서 인생의 참모습을 

깨우쳐야만 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항상 상생을 염원했고 상생에 근접한 인간을 추앙하였다. 이러한 선천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원한寃恨의 살기殺氣를 축적할 수밖에 없다. 무수히 많은 패배자들과 억울하게 고통받고 

죽은 원혼들,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수많은 인간과 신명들의 분노와 슬픔, 고통의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고 천지자연의 허공에 기운으로 박혀서 쌓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의 새로운 

자연환경과 사회질서가 열리는 것은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천체운동의 틀이 바뀌는 큰 파국의 

과정을 넘어서야만 가능하다. 

 

“선천은 상극(相克)의 운(運)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戰亂)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禍厄)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九天)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써 막아 다스리고 조화선경(造化仙境)을 열려 하노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지금까지의 선천세상의 질서 또는 원리는 상극이고 상극속에서 살아온 인간들은 원한의 살기를 축적한다. 

이 원한의 살기는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어느 한 사람이 희생을 하였다고, 어떤 절대자가 

일방적으로 명령한다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밀양’이란 영화는 이런 측면을 잘 드러내 보여주었다. 

원한은 그 종류가 다양할 것이며, 그 각각 해소되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해소의 과정에서 또다른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원한의 고를 풀어내는 것이 즐거움이나 행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재앙(禍)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해지고 있다. 우주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큰 

화를 작은 화로써 막아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증산사상의 가장 독특하고 특출난 내용인 

천지공사天地公事다. 

 

 

3.3. Chunjigongsa (the work of renewing heaven and earth) is a Definitive Edition of Theory of 

Renewing God 

 

『도전道典』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大病)이 들었나니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造化)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不老長生)의 선경(仙境)을 건설하려 하노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현하의 천지대세가 선천은 운(運)을 다하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내가 새 하늘을 개벽하고 인물을 

개조하여 선경세계를 이루리니 이 때는 모름지기 새판이 열리는 시대니라. 이제 천지의 가을운수를 맞아 

생명의 문을 다시 짓고 천지의 기틀을 근원으로 되돌려 만방(萬方)에 새기운을 돌리리니 이것이 바로 

천지공사니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틈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限度)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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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공사天地公事란 하늘과 땅의 공적인 일, 즉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서 새 세계를 열어놓는 

천지개조사업이다.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Dojeon)라는 구절이 

의미하듯이 이제는 인간이 하늘과 땅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대이고, 인간이 하늘과 땅을 바로잡는 일이 

천지공사다. 물론 증산은 상제의 위격에 있음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제가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나타나셨으며 인간의 몸으로 천지를 바로잡음으로써 모든 인간은 이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의해 

천지를 바로잡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과 땅을 어떻게 뜯어고친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의해 어떻게 상생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삼계대권’ 즉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큰 권능을 

주재하여 조화력을 발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 조화력의 핵심은 만물의 밑바탕 자리인 

신도神道를 움직이는 것이다. “크고 작은 일을 물론하고 신도(神道)로써 다스리면 현묘불측(玄妙不測)한 공을 

거두나니 이것이 무위이화(無爲以化)니라.” 라는 구절은 신도를 움직임으로써 그 조화의 힘으로 현실세계를 

뜻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무위이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현실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감을 뜻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것은 무형의 마음을 움직이면 

유형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무형의 신도를 다스릴 수 있으면 물질로 드러난 현실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이 세계를 삼중구조로 보는 시야를 가짐으로써 그 

이해의 문을 열 수 있다. 『도전道典』 8 편 25 장에는 “색色·기氣·영靈을 모르면 선배가 아니니라.” 라는 

구절이 있다. 이 세계는 크게 물질계(色), 기운계(氣), 신명계(靈) 세 개의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순환의 원리는 그 핵심이 기氣의 변화원리로 설명되고, 현실을 주재하고 움직이는 근본자리는 

신神의 활동으로 설명이 된다. 과학은 물질의 변화법칙을 다루는 것이다. 이 각각의 세계는 철학과 종교와 

과학에서 각기 탐구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완전히 별개가 아니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현실계의 

구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위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원리와 내용으로 상극의 역사를 청산하고 상생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놓을 것인가?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쟁투는 각 지방신(地方神)과 지운(地運)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또 모든 족속들이 각각 색다른 생활 경험으로 유전된 특수한 사상으로 각기 문화를 지어내어 그 

마주치는 기회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큰 시비를 이루나니 그러므로 각 족속의 모든 문화의 진액을 뽑아 

모아 후천문명의 기초를 정하느니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지금까지의 인류역사가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들로 얼룩져 있는 데, 그것은 민족신(지방신)들끼리의 대결과 

땅기운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와 각 민족들이 만들어낸 문화들끼리의 충돌 세 가지로 그 요인을 크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생의 새로운 질서는 이 세 가지를 상극적인 데서 상생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열릴 수 있다. 천상 신도에 쌓인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를 통합적으로 새로이 구성하기 

위해 ‘조화정부造化政府’라는 것이 결성되고, 상극적인 땅기운을 바로잡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운과 관련한 공사들이 집행되었으며, 동서인류의 다양한 문화의 진액을 뽑아모아서 미래적인 새 문화의 

길을 닦아나갈 수 있는 인재들이 출현하도록 역사의 도수를 구축한 내용이 『도전道典』에 담겨 있다. 

 

 

3.4. Moogeukdaedo (the ultimate big Tao) is the Culture of Combination and Connection 

 

수운은 자신의 도가 무극대도無極大道인 것으로, 또 앞으로 무극대도가 출현할 것으로도 말하였다. 

“무극대도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로다.”(Choi, 1999), “만고없는 무극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Choi, 1999) 

이 두 가지 구절이 두 가지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수운은 또한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運이 역시 

다했던가”(Choi, 1999), “이 도道는 유불선儒佛仙 세 도를 겸하여 나온 것이다.”(Yoon, 2012)라고 말한다. 그 

동안 있어왔던 부분적이고 치우친 가르침들은 그 생명력이 다 하였고, 융합적이고 입체적인 무극대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다. 『도전道典』은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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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적에는 판이 작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만 따로 쓸지라도 능히 난국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모든 술수(術數)는 내가 쓰기 위하여 내놓은 것이니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모든 도통신(道統神)과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精髓)를 뽑아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이제 불지형체(佛之形體) 선지조화(仙之造化) 유지범절(儒之凡節)의 삼도(三道)를 

통일하느니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여기서 지향되고 있는 무극대도는 최고의 다양성과 완전한 통일성 두 가지가 다 긍정되는 것이다. “모든 

술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는 구절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모든 문화의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긍정되고 있다. 그리고 합하여 쓴다는 것과 통일한다는 데서 그 모든 것들이 모순없이 

그 핵심적인 것을 살리면서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통일은 동양의 학문이나 

가르침만이 아니라, 서양의 학문과 종교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문화의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류의 근원문화, 시원문화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 “천지의 기틀을 근원으로 되돌려 만방(萬方)에 새기운을”(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돌린다는 말처럼 근원을 드러내야 또는 근원의식이 열려야 조화로운 통합의 새 정신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은 “원시반본原始返本” 이라는 증산사상의 핵심이념이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문구의 뜻은 시원, 첫 

시작처를 밝혀야 근본으로 돌이킬 수 있다, 근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뿌리를 드러낼 때 혁신적인 새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우리 한국문화의 뿌리 그리고 인류문화의 뿌리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풍류風流라는 두 글자에 있다.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지혜로 집을 찾아드소서.”(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너는 선불유(仙佛儒)의 근본을 찾아 잘 수행하여 무극대도의 앞길을 천명(闡明)하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風流酒洗百年塵 온 세상의 백년 티끌 내 무극대도의 풍류주로 씻노라.”(Jeung San Do Publication Committee, 2003) 

 

한국 역사의 뿌리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환국桓国(환인 통치), 신시神市(환웅 통치), 조선(단군 

통치)시대로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상계신(환인), 중계신(환웅), 하계신(단군)의 지혜란 삼성조 시대에 꽃 

피웠던 원형문화의 지혜를 뜻한다. 이 문화는 이후 삼국으로의 분화과정을 거치면서 신라에서 풍월도, 

화랑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최치원은 「난랑비서」에서 이를 

‘풍류風流’라고 칭하였다. 풍류는 유불선 삼교의 가르침을 이미 다 내장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화로 

최치원에 의해 묘사된다. 『도전』의 구절들은 유불선의 근원인 풍류정신을 드러내면 무극대도의 길이 

열리며 세상의 어둠과 오염된 정신을 씻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4. Comparison of Donghak and Other Teachings on Renewing God 

 

서양문화의 두 기둥이라고 일컬어지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문화에 모두 세계변혁의 신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것들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지만 그 차이점과 함께 상당한 유사성도 갖고 있다. 세계사의 

흐름을 크게 두가지의 시간대로 나눈다는 것,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큰 재앙을 동반하는 변혁이 

있다는 것, 그 변혁과 새로운 시대의 개창의 중심에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다는 것, 낙원의 시대가 

지구상에 구현이 된다는 것 등이다. 불가의 미륵불과 기독교의 백보좌의 신은 낙원시대에 인간세상에 

머물며 사람들을 직접 돌본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수운과 증산을 연결시킨 동학사상은 기존 동서의 세계변혁의 신 논의의 공통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두 

시간대에 대한 논의는 플라톤의 사상과 비교해볼 만하다. 플라톤의 신이 세계를 주관하되 방치하는 

시간대와 신이 세계에 직접 개입해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서 직접 끌고 가는 시간대의 차이는 동학사상의 

선후천변화와 천지공사의 집행과 매우 유사하다. 여기에 엠페도클레스의 미움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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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시간대의 변화의 정신으로 적용한다면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상극과 상생이란 역사정신은 미움과 

사랑 이 두 가지와 매우 흡사한 원리다. 여기에 칸트는 ‘자연의 의도’로, 헤겔은 ‘이성의 간계’로 설명하는, 

역사가 투쟁의 원리에 의해 진보해왔다는 독일관념론의 역사철학을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상극의 

역사정신의 일면을 드러내주는 훌륭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역사발전의 또다른 

측면을 밝혀준다. 그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진보가 아닌 근원으로부터 멀어져온 퇴락의 역사로 

드러내주고 있다. 서양사를 중심으로 볼 때, 이제까지 인류는 존재를 망각해온 역사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 

현대인들은 신이 죽은 깜깜한 어둠의 상황에 처해서 새로운 신을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신의 농사라는 생각은 『도전』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으며, 백보좌 신의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선언은 천지공사의 선언인 ‘하늘과 땅을 뜯어고친다’는 구절과 상통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공통점과 연결점이 있지만, 분명한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기존의 것들은 신화 

또는 전설의 양식이거나, 하나의 이론 제시이거나, 예언 또는 계시의 기록이지만, 동학의 사상은 현실적으로 

당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며 그러한 일을 실제로 집행한다는 것이다. 이론이나 예고보다는 현실적인 것이 더 

무게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론과 예언은 존중을 받지만 현실적인 것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면당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몰리게 된다. 그것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그 속에 

담긴 사상적 함의를 냉철하게 읽어내지 못한다. 실은 읽어내려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5. Two Face of East and West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Early Twentieth Century 

 

19 세기 후반과 20 세기 초반은 동서양을 통틀어 사상적으로나 실제 역사적으로나 큰 변혁의 시기였다. 

서양은 자연과학이 크게 발달하여 종교와 철학의 영향력과 지위를 압도하고 있었고, 동양은 서구문물의 

물결을 접하고 그 위력과 생소함 앞에 당황과 혼란의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양문화가 동양문화를 물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집어삼키는 형국이었는데, 사상계의 핵심부에 들어가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서양의 사상계에서는 그동안 본질세계, 절대계로 여겨왔던 것들 진리, 영혼, 신 등이 그 가치를 상실하고 

땅밑으로 파묻히거나, 허공의 뜬구름처럼 흩어져서 사라져가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는 

최고신의 직접 계시사건을 통해 동학이 일어나 유불선과 서학까지 아우르는 무극대도와 상생의 새 

세계로의 개벽이 선포되고 있었다. 이 모습은 가장 더워지기 시작할 때 음기운이 태동(하지)하고 추워지기 

시작할 때 양기운이 태동(동지)되는 음양의 상대성원리를 보는 듯하다. 

 

 

5.1. The Death of God and the Last God in Western World 

 

니체는 『즐거운 학문』의 「광인」편에서 “신이 어디로 갔느냐고?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노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너희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그 삶을 인도한 신, 플라톤은 ‘데미우르고스’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원동자’로 말했던 신, 

예수를 내려보내고 예수를 통해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 데카르트에게 학문을 위한 보증을 서준 신, 

서양 2500 여년의 사상사에 나타난 모든 신들은 효력을 잃었으며 수명이 다하였다고 니체는 말한다. 그것은 

니체가 자신만의 독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유럽사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밤과 밤이 연이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낮에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신을 매장하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신의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신들도 부패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 중의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Nietzsche, 2005)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서구 형이상학에 의해 억압되어온 생生의 온전한 가치를 일깨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육체’와 ‘대지’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강조하였다. 절대적 또는 최상의 가치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며 육체에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반드시 대지는 구원의 전당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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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Nietzsche, 1997)고 말한다. 이 땅위에 살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 초인이 되어야 한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기를 원한다.” 그는 이러한 절규를 하면서도 뚜렷한 답을 구해내지는 

못하였다. 

 하이데거는 니체의 ‘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니체를 서양사상사에서 최후의 형이상학자로 평한다. 그가 

보기에 니체의 사상은 서양사에서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하이데거는 서양정신이 어둠속에 빠져드는 

상황을 목도하고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날 다른 시원처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신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 신은 종말이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 신은 우리 역사의 저 수용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가능성들의 

다른 시원이다. 이 다른 시원을 위해 이제까지의 역사는 종결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그것의 종말에로 

가져와져야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역사의 본질적인 근본태도들의 거룩한 현현을 [다른 시원을 위한] 

이행移行에로 또한 [다른 시원을 위한] 준비갖춤에로 운반해 가야 한다.”(Heidegger, 2015) 

“마지막 신은 가장 오랜 역사를 위한 최단 궤도에서 그 가장 오랜 역사의 시원이다.” (Heidegger, 2015) 

“오히려 마지막 신은 ‘시원이 자신에게로 내적으로 공진함’이고, 또한 이로써 완강한 거부의 최고의 

형태이다.”(Heidegger, 2015) 

 

하이데거가 말하는 마지막 신은 새로운 시작점으로 제시되지만, 그 새로운 시작점은 기존 역사의 종말이나 

그 역사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그 역사들의 내용들과 결과물들을 종합하고 변형시키는 데서 형성되는 

것이며, 가장 오래된 시원의 역사가 되살아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한다. 하이데거의 마지막 신과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세계변혁의 신’의 이미지를 상당부분 갖고 있다. 그리고 플라톤 이후로 

인간이 존재망각이 심화되는 길을 걸어왔다는 그의 논의를 생각하면, “가장 오랜 역사의 시원”이란 경이로운 

감정 속에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신과 만났던 태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헤시오도스가 『일과 날』에서 청동의 시대와 철의 시대 이전에 은의 

시대 그 이전 황금의 시대 사람들은 광명으로 충만한 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진술한 것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러나 마지막 신에 대한 하이데거의 논의는 서구사회와 사상계에서 여전히 어떤 실마리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5.2. God of Gaechun (opening heaven) and God of Gaebyuk (changing heaven) 

 

서양에 신의 죽음이 있었다면 동양에는 신의 탄생이 있었다. 동학의 신은 개벽의 신이다. 세상을 

개벽시키는 신이다. 증산사상에 따르면 상극의 세상을 상생의 세상으로 뒤엎어놓은 신이다. 지금은 

상극에서 상생으로 변형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 즉 ‘난법해원시대’다. 그동안 쌓여왔던 

원한의 살기를 풀어내면서 동시에 상극으로 돌아가던 세상을 상생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개혁은 신의 세계와 자연속의 기운체계까지 변혁해서 인간계를 

대혁신하는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근대사의 문을 열어놓은 ‘세계변혁의 신’의 

천지개조의 사업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 역사의 시원처를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통해 압축적으로 만난다. 그 내용의 

핵심은 ‘개천開天의 신’이다. 환웅은 하늘의 뜻을 편다는 징표(천부인)를 갖고 태백산(백두산)에 등장하여 

神市(신의 도시)를 건설하고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재세이화在世理化의 정신으로 정치와 교화의 덕을 

베풀었다. 『태백일사』 「신시본기」를 보면 “천계에서 내려와 광명 세상을 열고자 하셨다. 期欲天降 

開一光明世界于地上”(Kye, 2012)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따르면 환웅은 세상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에 따라 열렬한 활동을 하셨다. 이러한 시원사에서 비롯한 

시원문화에 대해서는 ‘풍류’라는 이름으로 최치원의 낙랑비서에 간략한 내용이 전하고 있다. 동학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인 개벽과 무극대도의 가르침이지만, 그 바탕에는 시원문화의 부활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원사에는 개천의 신이 있고 근현대사의 근원에는 개벽의 신이 있다. 그러나 역사망각증에 

의해 시원사와 시원문화는 은폐되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자학적 사고방식 때문에 동학의 개벽과 

상생문화는 무관심과 생소함의 감정 속에서 미개봉 상태로 놓여져 있다. 하이데거는 “하나의 민족은 자기 

민족의 신을 발견하는 가운데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할당된 그대로 정성껏 간수할 때만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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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이다...민족의 본질은 신에게로의 귀속성에 입각해 자신에게 속하는 자들의 역사성에 

근거한다.”(Heidegger, 2015)라고 말한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소속된 민족공동체 또는 국가공동체의 본질을 

체험하고 있는가? 

 

5.3. Hanryu (Korean wave) and Moogeukdaedo (the ultimate big Tao) 

 

대한민국은 동학이 일어난 이후 많은 고난들을 압축적으로 겪어왔고,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까지 올라서 

있다. 대한민국은 단지 독립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를 운영하며 국방력을 다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갖가지 생산품이 세계사람들의 삶의 편의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은 

세계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 흠모의 대상이 되고, 본받고 싶어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 때 동학도였던 백범 김구가 「나의 소원」에서 말했던, 온인류가 한 가족처럼 행복하게 살게 하는 

성숙한 정신문화를 창조하여 세계에 보급하는 것은 아직까지 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여전히 자기정체성 조차 바로 세우지 못하였다. 그런데 누구를 일깨울 수 있겠는가? 

 필자는 개벽과 상생의 문화, 무극대도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념과 가치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AI 등 과학문물을 성숙하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자연관과 인간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무극대도’는 한국인들에게는 우리가 걸어가야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화두가 되어야 한다. 포용과 

융합, 무궁한 창조성, 다양성과 근원성 등 지금 세계사회에 절실히 있어야 하는 많은 요소들이 ‘무극대도’ 

네 글자에 들어있다. 무극대도에 집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학문과 도덕성과 창조적인 역량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Conclusion 

 

지적 바탕이 빈약하고 체험의 깊이도 얕은 데 게으르기까지 한 상태에서 적은 분량으로 너무 크고 

방대하고 심각한 내용을 다룬 감이 있다. 동서양 세계변혁의 신 세 가지 유형과 우리 근대사의 세계변혁의 

신은 더욱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으나 많이 생략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여백으로 남겨놓았다. 그리고 우리 근대사의 ‘세계변혁의 신’의 실감나는 모습은 『도전』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논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필자는 인간의 문화사라는 것이 결국 밑바탕은 이야기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 한 민족, 한 대륙을 

장악한 이야기는 그 사로잡힌 이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지배한다. 서양은 무미건조한 과학의 이야기가 

통치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세계전체를 지배권에 넣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근대사의 

‘세계변혁의 신’은 서양문물이 오직 물질과 사리事理에만 정통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궤도를 

이탈하게 만들었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들이 개발해온 모든 다양한 문화의 정수를 살려서 

조화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 무극대도 이야기를 이미 갖고 있다. 이 이야기를 흡수해서 개벽과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상생이란 말을 쓴다. 그리고 상생을 염원한다. 그러나 그 

상생이 어디서 온 말인지를 모른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도 알지 못한다. 상생은 바로 한국 근대사의 문을 

연 세계변혁의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변혁의 신’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신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부터 먼저 바르게 알고 방황하는 세상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새로운 이야기의 창조자가 되어 보는 건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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